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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

여야가 청문 시작도 전부터 격돌했다. 국회 법

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

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

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박영선(중기벤처부)·

김연철(통일부)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불만

을 터뜨리며 ‘청문회 무용론’을 제기해 파행을 

겪었다.     

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“어떤 의혹과 문제가 

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청문회를 하면 

뭐하냐?”며 “문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이

다.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

게 맞다.”고 꼬집었다.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

‘(청와대의) 임명 강행은 국회의 수치’라며 “청

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.”고 했다.  

더불어민주당은 반박했다. 김종민 민주당 

의원은 ‘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권 확보 차

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

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

일환’이라고 지적했다.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

‘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

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’이라고 비판했다.    

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몇 차례 고성이 오갔

다. “박영선 후보자가 거짓말하고 자료제출 

안 한 게 A4 용지로 3페이지나 된다.”(김도읍 

한국당 의원), “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, 

법무뉴스

“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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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

다.”(이은재 한국당 의원)는 등의 발언이 나오

기도 했다.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“발언권 없

이 발언하지 말라.”며 여러 차례 제지에 나서

야 했다. 결국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도 하

지 못한 채 개의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에 중

단됐다.    

오후 2시 인사청문회가 속개된 뒤에는 문 

후보자의 ‘우리법연구회’ 회장 경력 등 이념편

향 문제가 화두가 됐다.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

“문 후보자 등 2명이 임명되면 진보 5명, 보수 

3명, 중도 1명으로 헌재가 구성된다. 진보의 

비중이 너무 높지 않으냐?”고 물었다. 이에 

문 후보자는 “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

를만한 잣대가 마련돼있지 않는다고 생각한

다.”고 답했다.     

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 이유에 대

해 “학술단체라고 생각해 가입했다.”고 말했

다. 그러면서 ‘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독선’

이라며 “지방에 살아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

기 쉽다고 생각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

가입했다.”고 덧붙였다. 문 후보자는 “우리법

연구회 회장은 왜 맡았냐?”는 조응천 민주당 

의원 질문에 “할 사람이 없었다.”고 답했다. 

 (출처/중앙일보)  


